
지금 표면은 오래된 시간들 내부들을 가진다, , .
중첩하는 이중의 공간 그리고 말들 정문경의 지금, (Words) - 2019 Ⅱ

1.
지금 여기, 

펄럭이는 비단 막이 빈 공간을 막고 늘어져 있다 막은 중첩되어 있어 저 곳으로 가기 위해  . 
선 손으로 막을 걷으며 가야한다 공간은 비단 막에 의해 반쯤 가려져 보일 듯 말 듯 한 모.  , 
습이다 거기에 가기 위해선 막에 피부를 닿아야 한다 손과 머리와 어깨에 부딪히는 반투명. . 
의 비단 막 견 안의 이미지를 선연하게 보기 위해서 그 막을 몸에 피부에 받아들여야 . ( ). , 絹
한다 저 곳의 이미지는 피부에 부딪혀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

2.
피부는 몸의 표면이다 피부는 몸을 감싸고 몸의 표면을 이룬다 우리가 시선으로 만나는   . . 

것은 표면이다 표면을 통해 그 안 내부를 감각한다 몸의 표면을 감싸는 것은 옷이다 제 . , . . 2
의 표면 혹은 최종 몸의 표면은 옷으로 종결된다 신발과 속옷도 포함되어 있는 옷 피부의 . . 
표면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최종의 표면 옷을 통하여 표현된다 한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 , 
속성 취향 지위 억압 시간 등이 옷을 통하여 말해 진다 표면을 만나는 우리의 시선은 그 , , , , . 
옷의 표면을 통하여 그 내부의 말들을 읽는다.

3.
하이힐 속옷 지금 만날 수 있는 정문경의 작업이다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정문경의  , . . 2019. 

표면은 몸을 감싸는 옷들이다 구체적인 옷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옷 욕망의 옷이며 정체성에 . , , 
대한 물음의 옷이다 옷은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신체를 억압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강제. . 
가 옷을 통하여 규정지어지거나 표현되기도 한다 옷을 통하여 신체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드. 
러내기도 한다 거기에는 사회적 규범 도덕 억압 권력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성향과 취향. , , , . , 
내면의 보이지 않는 무엇도 있다 그런 것들 보이게 하는 표면 옷과 하이힐이다 작가의 표면. , . 
을 이루고 있는 속옷과 하이힐 지금 여기 정문경의 작업 속이다 비단으로 이룬 견과 견 사. .  
이에 옷과 하이힐이 등장한다 옷과 하이힐은 층층이 겹을 이루고 있는 흔들리는 견들의 사. , 
이에 있다. 

4.
지금은 지나간 시간을 함축하고 있는 시간의 표면이다 지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들이 층  . 

층이 겹쳐져 이룬 시간의 탑 오래된 시간의 지층 위이다 정문경의 지금의 작업은 지난 시간. . 
의 작업의 과정과 삶의 층들이 만들어진 지금이다 지금의 표면 안에는 오래된 기억과 사건과 .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많은 시간의 겹들이 있다 그 시간의 겹들은 상호 관련이 있거나 관계. 
없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지나간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병립하기도 한 것들, 
도 있다.

5.



역사의 시작 작업의 탄생 ,  
생을 한 마디로 말하거나 정리할 수 없듯이 한 생에는 수없는 사건과 사건 기억과 기억들이  , 

얽히고설킨 채로 있다 정문경의 습작기는 한국화를 전공으로 대학에 입문하면서 시작된다. .  
한국화 한지와 먹을 사용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작업 비단의 스밈과 여백의 공간이 정문경의 , . 
작업 전반에 나타나는 것은  한지와 먹의 작업 그리고 여백의 공간처리의 특성을 가진 전통, 
적인 한국화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한다.

6.
뉴욕 그리고 년 년 , 1997 2003∼

뉴욕에서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문경은 근원에 대하여 작업의 시선을 모은다 자신의 정    .  
체성을 찾아나서는 여행 작업의 근간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찾는 것 작품의 길 그 . . . . . 
길의 시작이 뉴욕에서 시작한 회화의 길이다 작품은 흔적을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는 . , 
과정 속에서 남아가는 길 화면이 만드는 길들을 따라가는 작업을 추구한다 그리는 행위와 . .  
그 행위를 지우고 남는 흔적들이 정해지지 않는 화면의 길을 만든다 작가는 그 정하지 않는 .  
길 위에서 선택과 선택을 거듭한다 그 과정 그 선택과 지움의 과정이 남아 시간의 축첩을 . . 
이루고 공간을 울림으로 만든다 그 울림의 공간에서 나타는 것은 작가의 호흡이고 그 호흡. , 
이 만든 숨결의 길이다.

7.
이중의 구조 겹쳐지는 공간은 한국화의 수업과 뉴욕에서의 회화 공부라는 이중의 언어에서  , 

부터 시작한다 전혀 다른 방식의 수업 사물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표현의 낯섦 한국 전. . . . 
통화의 방식과 서양 회화의 표현 방식은 재료만큼이나 언어만큼이나 낯설게 다가들었을 것이, 
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문화의 소통이 다른 것 전혀 다른 구조가 삶의 방식으로 다가들어 . . . 
있는 것 일반적이 삶과 화가의 삶 말의 방식과 회화의 방식 이중의 구조 다층적 구조의 삶. . . , 
과 다중 언어의 표현은 그러므로 정문경의 작품세계를 형성하는 기저를 형성하는 골격이 되었
다. 

8.
꼴라쥬 다층적 삶의 구조 년 년- 2004 2013∼

꼴라주는 그러한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언어가 들러붙은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  
동한 결과로 읽힐 수 있다 초기의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향한 드로잉 그리. , 
고 지움의 흔적 길 찾기 회화에서 꼴라주 방식의 회화로 전환에는 이중의 구조를 지나 의도, 
하지 않고 들러붙는 삶의 모순적이고 운명적인 현상의 탐구라고 읽을 수 있다 하나의 현상, . 
에는 그 안과 밖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다른 구조의 말들과 힘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 힘들은 ,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도 외부의 힘들이 작동해서 강제하는 결과들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잡지의 문자가 화면에 등장하고 이질적인 천과 종이가 화면에 들어와 자리하며 그러한 것들, 
을 하나로 묶는 것은 드로잉과 처리하는 색들이다.

9.
작품 속에 문자의 등장은 문명 속에 있는 삶 생이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상징  , 

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된다 또한 일상에서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사물 오브제 로 . ( (object)



붙여진 도 화면에 등장한다 낯설게 등장하는 네모 동그라미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붙여진 ) . , , 
이미지들은 겹쳐지거나 일정한 관계 거리 공간을 유지하여 배치됨으로서 화면의 긴장과 공, , 
간의 호흡을 이끈다 낯설게 등장하는 이미지는 큰 화면 안에서는 부분이 된다 부분이 모여. . 
서 전체를 이루는 것 그 부분들은 균일하지 않고 충돌하거나 상충되기도 한 모습을 가진다. . 
물론 비슷한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 이미지도 있으나 균질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10.
두 개의 세계 혹은 그 너머 년 년, 2014 2017∼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중적이고 다층적 구조를 가지는 모습의 정문경의 회화는 견을 이용  
하여 밖과 안을 형성하는 두 개의 세계 혹은 그 너머 시리즈에 와서는 명확해진다 하나의 ‘ , ’ . 
시선으로 볼 수 없고 단일한 구조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안의 , .  
이미지와 밖의 이미지가 이루는 두 개의 층 두 가지 다른 층이 모여 겹쳐 하나의 공간을 이. 
루는 것은 삶의 다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 
삶이 다르고 여성으로의 삶과 작가로서의 삶이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구조에 있는 것 하나, . 
의 단선적인 말로 자신이 겪어왔던 삶과 현실의 삶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작품. 
은 그리하여 다른 두 층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나의 이미지는 그러므로 다른 . 
여러 의미들을 함축하고 표면이 된다 그 표면 작품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 .

11.
그 안과 밖을 이루는 층은 한 시대의 힘이 작용한 층 즉 무수한 미디어에 의해 작동된 현  . 

재 매트릭스 잘려진 문맥들이 들어앉아 사라지지 않는 삶 미디어에 의해 작동하는 . (matrix). . 
현대인 잡지와 오브제는 그러한 구조를 상징한다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으나 분명 . . , 
있는 그리하여 작동하는 힘 가상현실은 가상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구체, . 
적인 힘으로 작동하는 것 그러한 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디어의 힘이다 작가는 . . 
그러한 힘이 작동하는 구조를 작품의 주요한 층으로 만들어 보여준다 화면의 한 층은 미디어. 
를 상징하는 것으로 채우고 다른 층은 한 겹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개의 . 
다른 층들이 서로를 작동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며 하나의 큰 매트릭스를 만든
다 그 매트릭스는 보이지 않으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으나 있는 힘들 사이에 인. . 
간이 있다 작가는 그러한 말들을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

12.
다시 지금

중첩하는 이중의 공간 그리고 말들 년, 2018 ∼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펴본 것과 같이 정문경의 작품은 자신을 향해 있다 그 자신은 늘 지  . 

금이라는 지평에서 읽고자 하며 바라보고자 한다 그 시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층층이 겹, . 
쳐 지금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지난 시간이 만든 주름의 표면이다 그 주름 안에서 지난 시. . 
간과 지금의 시간이 겹쳐서 만난다. 

하이힐 속옷의 해석은 작업의 방향을 자신의 신체에 시선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 . 
시작 자신의 신체에 늘 닿아있는 것들로부터 라는 것 실재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 ’ . . 
속옷이다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들 자신으로부터 시작은 예전의 시작을 돌아볼 기회를 만들. . 
고 다른 시선으로 보는 계기를 만든다 늘 처음처럼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업은 그 구조를 , . 



보면 늘 같은 시점에서 시작하는 듯 보이나 결코 같은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는 없다. 

13.
예전 시작의 시간은 지난 시간의 주름 안에 들어가 있으며 역사의 시간이 되었다 동시에   . 

그 시간은 지금을 이루는 동인으로 작용함으로서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구의 괘도가 그. 
러하듯 늘 같은 지점을 돌아 나오는 길들은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은 길이 아니다 작가는 작. 
품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전체적인 시선 혹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거기에 속옷과 하이힐이 있다 속옷과 하이힐이 상징하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 있는 여. . 
성인 자신이 있다 그 자신을 한 걸음 다가서서 혹은 한 걸음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자 하는 . 
것이다 자신을 통하여 여성의 삶을 이 시대의 인간의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 , . 2019
년 정문경의 작업이다.  


